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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세미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의 통합적 접근

 
 ▶ 일   시: 2017년 9월 16일(토) 15:00~17:00  
 ▶ 장   소: 한국체육대학교(본관 1층 합동강의실)

<Program>
제1부 개회식(15:00~15:20)

                                        사회: 김창현(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사무국장)
* 국민의례
* 개 회 사------------------------------안병환(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회장)
* 환 영 사-----------------------------------김성조(한국체육대학교 총장)
* 축    사----------------------윤수로(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이사장)

제2부 학술대회(15:20~16:50)

 제1주제 : 교육실천연구를 위한 뇌너리즘 없애기         발표 : 김현욱 교수(중 원 대 학 교)  

제2주제 : 이순신 리더십의 재조명과 교육적 시사점      발표 : 유인일 박사(충북 제천 시청) 

☞ Coffee Break(10분)

제3주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정책의 방향          발표 : 박승재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종합토론 / 질의응답(16:20∼16:40)

공지사항 안내 및 폐회 선언(16:40∼16:50)       

학술발표(15:20∼16:40)                             좌장 : 안세근 교수(건국대학교)

제3부 종합정리 및 만찬(16:50~18:00)

저녁 만찬 및 친목의 시간(16:5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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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사

존경하는 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2017년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세

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학회

가 꾸준하게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전

임 회장 및 임원 분들의 노고와 애정 어린 조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추계학술세미나 주제인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교육실천연구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교과 교

육을 초월하여 교육의 통합적 방향제시와 현실적인 물음을 통해 통합적인 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계학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발표를 준비한 중원대학교 김현

욱 교수님, 충북 제천시청 유인일 박사님, 한국교육개발원 박승재 박사님과 좌장을 맡아주

신 안세근 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학회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들의 다양

한 교육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학회 추계학술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흔쾌히 장소를 마련해 주신

한국체육대학교 김성조 총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일정상 참석은 못하셨지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윤수로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학회 세미나를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통해 소통하면서 학문적 토론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6일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한국교육포럼) 회장안 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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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한국교육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세미나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학회 임원 및 회원님들의 본교방

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준비하신 안병환 회장님과 학회 관

계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 고견을 전해주실 전

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체육대학교는 한국체육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제수준의 우수선수 지도자

양성,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체육대학교의

역사는 대한민국스포츠의 역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국가의 스포츠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매년 100여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하였고 올림픽과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리나

라 전체획득메달의 30%이상을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학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넘어, The World's Best

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가치는 "공명정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치에 합당하고, 정정당당하게 체육스포츠문화를 선도하여 "스포츠한류의

메카"로 도약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의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주제는

국가교육의 근간이 되고 통합적인 교육의 발전을 위한 근원적인 물음과 한국교육의 발전방

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번 학회 세미나를 통해 귀학회와 우리

대학교의 학문적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세미나가 개최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교육실천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학문적 교

류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6일

국립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김 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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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존경하는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이사장 윤수로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번 추계 학술대회가 더욱

빛나도록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과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이후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지능정보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인공지능 개발과 지능정보연구소 설립 등 정부

의 예산 투자와 관련 인재개발정책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창의와 도전정신, 인성이 중요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교

육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기존 교육과는 전혀 다

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초 연결 초 지능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의 혁명적인 변

화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준비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학교체육과 스포츠현장에서도 제4차 산업혁

명 시대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오늘 발표하신 세분의

원고는 체육 및 스포츠분야에서도 값지게 활용될 것이며, 국내 유일의 국립 체육대학으로

국제수준의 우수한 선수와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의 전문지도자 양성의 요람인 한국체육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계학술대회를 통하여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환경이 한 단계 발

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17년 9월 16일

(사)학교체육진흥연구회 이사장 윤 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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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천연구를 위한 뇌너리즘 없애기

김현욱(중원대학교)

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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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읽기 수학 과학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OECD
(35개국)

전체
(70개국)

OECD
(35개국)

전체
(70개국)

OECD
(35개국)

전체
(70개국)

대한민국 517 3~8 4~9 524 1~4 6~9 516 5~8 9~14

OECD 평균 493 490 493

<PISA 2015, 대한민국 결과>

* 95% 신뢰수준에서 각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순위 추정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

• OECD가 학생들에게 주관적 삶의 물은 결과,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낮았음

• 낮은 삶의 만족도, 상대적으로 긴 학습시간, 학교 공부 관련 불안감, 취약계층 학생의 낮은

성취동기 및 성취도, 낮은 학부모 참여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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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어린이회 0 0 0 0 자치활동

클럽활동 0 0 0 0 0 계발활동

학급활동 0 0 X X
어린이회
적응활동 적응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학교행사 0 0 0 0

전교어린이회
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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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2,000

3,000

장녀 장남 차남 차녀 막내아들

3             5             1             4               2

제가 앞장설테
니, 모두 따라

오세요

영웅이다~! 
모두 따라가자~!!

“영웅이 희생되는 동안
많은 누우들이 무사히 건넜다. 
모두 영웅을 위해 묵념하자.”

영웅 누우는 처음 길을
개척했지만, 모두를 위해

희생되고 말았다. 

누우들은 영웅 누우의 동상을
세우고, 그를 기념하였다. 

그리고 어린 누우들에게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교사 누우가 어린 누우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너희들도 영웅 누우처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누우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앞으로 대이동을 할 때에는 누구
든지 주저말고 악아떼로 뛰어드

는 용기를 갖길 바란다.”

“여기를 어떻게 건너지?”
“처음 오는 길인데…”

“저기 낭떠러지 좀 봐!”
“악어들이 너무 많아, 절대 건너

지 못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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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리더십의 재조명과 교육적 시사점

유인일(제천시청)

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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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정책의 방향

박승재(한국교육개발원)

발제3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박 승 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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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책 대응 배경

• 학술적 논의 배경 : 낙관론 vs. 비관론

• 과학기술 발전 결과에 관한 오랜 논쟁
  - 인류의 복지 증진 vs. 잉여 인간화 초래

• 과거의 경험
  - 산업혁명 초기: Luddite 운동 등 기술 공포증
  - 교육혁명: 초등, 중등, 고등교육은 산업발전에 

맞춰진 일자리와 잘 연계되었고 종국적으로 
고학력, 고기술 일자리 대규모 창출

  - 신기술제품 대량생산: 저가의 좋은 상품들로      
    소비자 복리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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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로 다른 두 시각
• 낙관론
  - 교육혁명에 의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저가의 

대량소비로 인류복지 기여 
  - 노동보조형 투자전략으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 창출 기대 
 
• 비관론
  -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은 전반적인 인간 노동의 잉여화 

촉발 
  - 극소수 자본가와 소수 기술엘리트의 슈퍼리치化: 양극화, 

불평등 초래 
  - 요구되는 노동수요는 고차원의 최첨단 지식이라 

전반적인 교육혁명 기대 불가

예상되는 미래사회에 관한 다수설

• 고용 디스토피아

• 고용 없는 성장의 가속화
  -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 큼

• 양극화 가속화
  - 소득, 보건의료, 교육 등에서 과학기술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귀착 우려

• 복지지출 급증, 소비감소로 국가 재정 위기
  - 대량실업 장기화→대량 빈곤→복지지출 급증 
  - 소득세 및 소비세 납세자 감소→재정 위기
  - 소비 감소→기업수익 악화→법인세수 감소→재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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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상

세계 석학들의 미래 전망 : 낙관론

• 어떤 직업에도 자동화할 수 없는 애매한 작업이 있으며, 로봇 등에 
의한 노동 대체에는 한계가 있다. 로봇의 위협을 언급하기보다 
구체적인 일의 내용을 생각하고, 인적자본 투자(교육)를 개선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David Autor (2014),"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 IBM의 왓슨은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하지만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왓슨은 인간의 ‘직장 동료’와 같은 존재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몇 년 
전만해도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많이 있다 (J. P. Gownder, The 
Future Of Jobs, 2025 : Working Side By Side With Robots).

• 인더스트리4.0으로 제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IT기술력을 
가진 인재 수요가 높아지면서, 향후 10년간 독일의 제조업 
전체로는 39만명(+6%)의 고용 확대가 전망된다. 주요 영역은 
기계 관련(9.5만명), 식품·음료(5만명), 자동차(1.5만명) 등이다 
(BCG(2015), Industry 4.0: The Future of Productivity and 
Growth in Manufacturing Industries).

• 새로운 기술이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는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 새로운 일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시야마 코, 2030 Work Style(리크루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즈 
조직행동 연구소).

•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로봇 기술이 결과적으로 일반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되었듯이, 과학기술 진보가 미래사회의 모습을 
뒤바꿔놓을 것이다 (Hugh Herr, MIT대 교수, 서울포럼 2016).

•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

• 인공지능 발전을 두려워한다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겠다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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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상

• 세계 석학들의 미래 전망 : 비관론

•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인공지능(AI) 때문에 생계의 위협에 처할 
것이다 (미국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보고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2016).

• 향후 10~20년 안에 미국 총고용의 47%가 컴퓨터로 자동화될 

위험성이 높다 (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 향후 10~20년 안에 일본 노동인구의 49%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노무라 종합 연구소(2015).

• 기술적 실업의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높은 스킬을 가진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스킬의 낮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노동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 Race Against the Machine).

•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이며, 저축 

부족으로 인한 자본 축적이 감소해 경제 전체의 산출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것을 회피하려면 저축률 인상, 특히 과세를 

통한 재분배의 구조가 중요하다 (Benzell, Robots Are Us: Some 

Economics of Human Replacement).

• 처음에는 기계가 인간을 보완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발전에 따른 기계 가격의 하락으로 대부분의 직종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Robin Hanson, George Mas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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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의 미래 전망이 주는 시사점

• 인공지능, 로봇 등 지능화·무인화 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일자리를 두고 인간이 인공지능로봇과 경쟁을 벌이든, 조화를 이뤄 신경제를 

구성하든 그것은 시스템 선택의 문제

• 시장중심적 사고 체계가 강한 국가나 사회에서는 지능화·무인화 기술 발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

  - 생산성과 이윤극대화를 위해 인간보다 기계를 선택할 가능성 높음 

• 반면 인간중심적 사고체계가 강한 국가나 사회에서는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

• 결국,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인간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자본중심 or 인간중심)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충실하냐의 여부, R&D 투자 자체를 
인본적으로 할 것이냐의 여부 등에 따라 미래는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음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국가의 대응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낙관론에서 벗어나서 
자칫 비관적일 수 있는 미래사회 변화까지 대비하는 방향으로 보수적으로 설정될 
필요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책 대응 관점

•‘노동대체형 발전 + 현금지급형 복지’의 경우

   - 유효수요 창출과 복지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로 대응
   - 기술주도형 생산성 증대와 효율성 강조
   - 과학기술의 수혜는 극소수 자본가와 기술 엘리트의 슈퍼 리치화 
   - 양극화 고착→사회갈등 확산→비생산적 공공비용 확대로 생산성 

저하→위기 초래

•‘노동보조형 발전 + 서비스제공형 복지’의 경우

   - 웨어러블 로봇, 弱AI→사회적 돌봄 분야 확대, 취업역량 강화, 
새로운 시장 형성

   - 차세대 위한 창의교육 강화, 기성세대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강화

   - 서비스제공형 복지→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 저수지화 
   -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 첨단과학기술의 수혜를 전국민화



34

미래예측모형의 기본방향과 주요 
결정요인

• 기술(자본), 노동, 그리고 교육의 관계

• 자본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자본의 
선순환 구조 (자본투자->노동생산성->수익 창출)

• 그러나 자본투입은 노동력을 대체하는데, 이것은 고용인력의 축소와 
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소비 감소로 인한 기업수익 감소로 이어짐 
(자본투자->노동력대체(고용 축소)->가계소득 감소->소비 
감소->기업수익 감소)

• 노동력을 완전 대체하기보다는 노동력을 보조하여 가계소득과 소비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음

• 가계소득이 형성되면 가계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때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지식 
투자를 하면, 고용을 유지하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음

미래예측모형의 주요 결정요인

• 주요 결정요인은 “노동대체율”

• 자본(기술) 투자에 따른 노동대체
  - 기술기반형 산업일수록 사람보다는 기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이테크 산업일수록 산업생산은 기계자체가 마련하는 경향이 강함 
(예: 통신 전력산업)  

• 서비스 대체 
  - M2M(man to man) 산업인 서비스업 및 개별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예: 회계, 컨설팅, 법률) 산업은 산업이 분화될수록 수요가 
증가하며, 동시에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이 판단하는 영역임 

  - 기술기반 산업에서 기계는 이미 인간을 대체했으나, 인공지능이 
M2M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을 어느 수준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 

• 위험 대체
  - 위험한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면 산업 보건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기업 규모와 관련이 깊음 (도금 등 금속 가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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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 모형의 구체화

• 기술개발 방향 설정의 필요성

• 2013년-2014년 사이 전 산업에 걸쳐 자본 당 
종업원 수(명/십억원)는 4.13명/십억원에서 
4.09명/십억원으로 감소

• 노동생산성은 74.71 백만원/명에서 75.89 
백만원/명으로 증가

• 자본 당 종업원 수가 증가하고 노동생산성도 함께 
증가한 영역 내의 산업이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임

• 투자 대비 종업원 및 노동 생산성 증가

  - 2013-2014년의 자본 당 종업원 수를 비교하고, 동시에 2013년과 2014년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

구분  자본 당 종업원 증가
(명/십억원(고정자산))

      자본당 종업원 감소
     (명/십억원(고정자산))

노동 생산성 증가 
(천만원/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포함)
사업지원 서비스업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기타 제조업

전(全)산업
공공행정 및 국방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업

노동 생산성 감소 
(천만원/명)

금속제품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 및 증기업

제조업 전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운수 및 보관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정밀기기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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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의 방향성

구분
 자본 당 종업원 증가

(명/십억원(고정자산))

자본 당 종업원 감소
(명/십억원(고정자산))

노동 생산성 
증가 

(천만원/명)

노동보조형
(4차 산업의 역할: 노동보조)

노동대체형
 

노동 생산성 
감소 

(천만원/명)

위험증가형
(4차 산업의 역할: 위험감소)

 

사양산업화
 

시나리오별 전략의 효과 분석

• 분석방법: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 시간에 따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1972년 로마클럽이 MIT의 
메도우즈(Meadows)에게 의뢰하여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을 경고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가 대표적임

• 사회시스템 구성요소들 간의 피드백에 의한 
상호작용을 분석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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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의 주요결과
생산가능인구(15-65세미만)의 감소로 자본스톡과 인력스톡의 적정 규모가 불일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기술스톡과 인력스톡의 적정규모가 상호 불일치하는 
기간 등장

   - 1. 산업적 측면에서 인력 구조개편 예상
   - 2. 2020년 이후 약 10여 년 간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압력 상승 
   - 3. 최적경로는 정부정책으로 실현될 것임. 그 외의 시나리오들은 최적점에서 

멀어지므로 사회경제적 비용 수반

인간노동력 대체가 극심한 경우, 일자리 감소와 고용률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짐

  - 노동력을 대체한 인공지능이 생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서비스를 소화할 수 있는 소비주체(근로자)의 감소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사회후생은 낮아질 것임 

user
텍스트박스
시기별
대체 요
구에 대
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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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의 시사점

• 노동대체형 인공지능기술 발전은 고용율을 떨어뜨리고 
부양비와 교육격차, 복지지출 급증 등 여러 사회 부작용 
수반

• 인공지능기술이 인간노동력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인간보다 많은 소비나 부양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

• 기술, 노동, 교육, 복지, 인구 등에 대한 복합연구 필요
  -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가로 

노동력 및 유효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한 분석 없이 기술개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력 대체 방식의 기술 발전을 할 경우, 이러한 방식은 
여러 사회 부작용 수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변화 전망

•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혁신적 발전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하던 산업혁명기와 비교하여 지식 노동까지 
대체되는 2차 불연속기 도래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될 
정도로 속도, 범위, 체계성에 있어서 지난 세기 동안의 
기술진보와는 구별됨

    - 4차 산업혁명의 주 특징은 현실과 사이버, 즉         
      온라인-오프라인 간 통합 
    * 정보에 대한 접근도 증대, 정보수집 기술 급격 발전, 

컴퓨팅 파워 상승, 정보 저장능력 증대에 기초해 각 
영역 별로 발전하던 인공지능, 로봇, IoT, 에너지, 소재 
관련 기술들이 통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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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가 주로 반복적 육체노동을 대체하던 것을 넘어 인지적 노동까지 
대체하면서 중간층이 사라지는 고용구조 양극화 초래

     - 영국 Oxford Martine School의 Frey & Osborne(2013)에 따르면, 
미래 전산화로 인한 대체 확률이 70% 이상인 직업의 고용 비중이 
47% 

     * Frey & Osborne의 직업별 전산화 영향도가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가정하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55～57%가 대체 확률 
고위험군(김세움, 2015)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20년까지 500만개 
일자리가 로봇기술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으로 순 소멸 
예상 

     * 사라지는 일자리 중 3분의 2가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사무직으로 
예상

• 일자리 대체 영역이 단순 서비스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내에서도 직무 분화를 통한 일부 대체 예상

     - 현재 ‘e-디스커버리’, ‘로스’가 법률 업무, ‘로봇저널리즘’은 언론 
기사, ‘왓슨’은 의사의 종양 진단 업무 대체

     * 창의성과 종합적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고숙련 업무는 인간이 
담당하고, 정보기반 정형화 업무는 인공지능 담당 예상

•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인간노동력 대체양상이 초기 ICT 진보와 달리 
급격하고, 일자리, 소득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

•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적 효율성에 주목하여 변화 속도가 
상당기간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 제기 (Frey & 
Osborne 2013，Martin Ford 2013)

    - 아마존의 키바 로봇은 물류창고에서 재고를 찾고, 운반하고, 
물동추세에 따라 재고를 재배치함으로써 창고 물류관리 요원의 
직무를 대체 

    * 24시간 운행 자율주행트럭이 초래할 사회적 효과는 파괴적으로, 
고속도로 주변숙박 식당 수요 감소

• 플랫폼 기반 프로젝트형 비정형 근로가 확대되면서 기존 산업화 시대의 
법제의 사각지대 발생

    - 취약 근로자의 경우 고용 관련 법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임금 
직종의 경우 국제적 조세회피 우려

•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간 생산성 증가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일자리 대체와 적응미비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큼

    *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는 연평균 1.1%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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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의 변화 전망

• 기존 학교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요구

     - 인공지능의 활용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개별화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심화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이미 OECD를 중심으로 미래 학교교육의 개혁 방향과 기능에 대한 
전망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CERI(2006). Schooling for Tomorrow - The Starterpack: Futures Thinking in Action. OECD

미래학교의 유형          특징
현 체제 유지(Status quo) 시나리오 1 관료제적 체제 유지

학교의 재구조화 (Re-schooling)
시나리오 2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3 핵심적인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학교의 약화 (De-schooling)
시나리오 4 확대된 시장 모델 

시나리오 5 학습네트워크
학교 제도 붕괴(System meltdown) 시나리오 6 학교제도 붕괴

•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 요구

     - 현재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획일화된 교육과정, 경직된 학교 제도 
및 운영, 과도하게 경쟁적인 상대평가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교육의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한국교육개발원, 2016)

     -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중심의 학교교육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체제가 실험 중임 

칸랩 스쿨
(Kahn Lab 
School)

- 칸 아카데미의 교육철학을 오프라인 현장으로 확산(2014년 설립)    
- 5-12학년이 재학, 나이별로 나누지 않고 Lower School과 Lab X로 구분
- 시험 평가 없음, 협력 프로젝트 학습, 개개인의 흥미를 고려한 맞춤학습 

미네르바 스쿨
(Minerva 
School)

- 공식 인증된 대학 (학위수여), 
- 물리적 교실이 없음.4년 동안 온라인 수업, 100% 기숙사 생활(1년마다 

로테이션,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한국, 영국, 이스라엘에 기숙사 위치) 
-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를 통한 토의, 토론 협력활동 위주의 수업

알트 스쿨
(Alt School)

- 구글 직원 맥스벤틸라가2013년 설립, 교육 스타트업    
-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따라 반 편성. 
- 마이크로 학교 철학 추구, 작은 집단 수업 및 맞춤형 수업 제공, 포트

폴리오 기반 학습, 기술의 적극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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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교육은 인공지능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 
또는 인공지능로봇과 원활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역량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인간 삶의 질 개선과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 함양에 초점이 두어질 가능성이 큼. 

      - 이런 분야의 직종과 직무는 대부분 숙련된 전문가적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사회 이후 보편화된 보통 대중교육보다는 
고등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3년 30.2%, 
14년 36.8%, 15년 40.6%임

 
        ※ OECD 자료에는 한국 평생교육 참여율이 2012년 기준 50.1%로 

OECD 평균인 51.2%에 근접하나 평생교육 강국인 
핀란드(66.5%), 미국(59.3%), 캐나다(58.3%)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 

        ※ 2016년도 중앙정부 투입 교육예산 분야별 비율: 전체 
55조7,299억원 중, 초등교육 41조 4,423억원(74.36%), 고등교육 
9조 2,322억원(16.56%), 평생교육 5,890억원(1.06%)

•  인공지능 적응을 위한 신기술의 학교 현장 활용 
필요성 증가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기술,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와 실제 적용 
필요성 증대

      * NMC Horizon Report(2015), Open University 
Innovating Pedagogy(2015) 등에서 교육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클라우드, AR/VR, 
디지털인증,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웨어러블기술, 감정컴퓨팅 및 로보틱스 등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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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의 
변화 속도와 교육 체제의 수용 속도 간에는 
상당한 격차 존재

     - 지식의 활용주기가 줄어들고 지식습득 방법의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육의 기능과 
교육방법이 전면적으로 혁신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교육방법 적용의 척도라 할 수 있는 
ICT 관련 지수는 학교에서의 ICT 접근성, 학생수 
대비 PC비율, 학교에서의 ICT 활용율 등 모든 
지표에 걸쳐 OECD 국가의 평균 이하이며 특히 
학교에서의 ICT 활용율은 최하위를 기록(PISA, 
2012)

       ※ ETS(2013) 조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소양 점수는 분석에 참여한 14개국 
중 5위이며, 컴퓨터 사용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은 최하위를 기록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분야 비전 및 전략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명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간이 기술을 ‘활용’하는 관점을 넘어 
기술과 인간이 ‘협업’하고, 이를 넘어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는 사회로, 기존의 기술혁신으로 
형성된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로의 이행이 예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물론, 
과학기술과 공존하고 이를 해석, 성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정신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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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줄 수 
있는 역량 강화

•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학교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기술도입에 대한 학교현장의 민감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팅 사고력 바탕의 
프로그래밍과 ICT 능력 제고, 정보윤리 등 기초소양능력과 코드 
리터러시(Code Literacy)*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강화 필요

        * Code Literacy: 소프트웨어 코딩능력을 넘어 알고리즘이 
사회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량

•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공교육의 여건 개선, 교육제도 개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ICT와 인공지능 로봇공학을 활용해 
개별화된 완전학습*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최상의 
수업조건과 적절한 조력을 통해 효율적인 수업을 하기 위한 
개별화된 학습방식으로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전통적 학교교육 체제의 전면적 리모델링

• 물리적 공간 중심의 학교교육 체제를 다양한 참여주체의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유연화하여 적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재구조화

     - 무학년제, 학점제, 복선형 학제 등 기존 학교제도 운영의 
제도적 정비 영역과, 온라인 학습 확대, 민간기업 참여 
대안학교 운영 등 기존의 학교교육 체제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다양한 대안 필요

• 교육과정을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전면 개편
     - 현재의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분절화된 지식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실생활과 유리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학습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는 OECD 
최하위권(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 
수학학습흥미도 58위, 수학과학교과 자신감 43위, 
학습효율화 지수 24위 등(PIS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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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교육과 평등 교육의 조화로운 공존
• 첨단 인공지능기술을 선도할 엘리트 양성과 보통교육의 균형 제고
     - 고등교육 체제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및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주도 그룹 양성 
     -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이슈에 대한 고려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민으로서 윤리와 책임성, 

인공지능로봇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질적 수준 업그레이드

• 학습곡선의 상향 이동을 통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체제 강화
     -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을 적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복지 차원에서의 성인교육 체제 구축 
필요 

     - 학위취득을 중심으로 한 학력주의(Credentialist) 모델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실질적 역량이 강조되는 실력주의 
모델(Meritocracy)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 양성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분야 중점 추진과제
1. 인공지능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첨단화

• 지능형 맞춤학습 체제 구축: ICT와 인공지능 로봇공학이 접목된 
지능형 맞춤학습체제*를 구축하여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요 영역인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과 중심으로 구축하여 개인별 맞춤학습 지원체제 구축

       * 지능형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선형적 학습지도와 
처방을 제안하며, 학습자의 성취 수준과 상호작용에 맞춰 
예측·조정되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을 개선시키는 것

• 국민체감형 인공지능기술 사회 확산: 인공지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해 체감이 쉬운 영역에서부터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확산

     - 산-학-연이 협력하여 현 시점에서 기술적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첨단형 미래학교” 구축 운영

     -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정보화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 강화 및 
교육기회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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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 혁신
• 학제 개편: 기존 단선형 학제를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복선형 학제로 

개편하고, 학점제, 무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

• 기초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기존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미래사회 역량 중심으로 전면 개편

     - 현 교과중심 체제에서 미래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필요한 범용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역량중심 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으로 개편

     -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윤리, 코드 리터러시(Code 
Literacy)를 함양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과 
역량에 대한 교육 강화

     - 인공지능이 수행하기 힘든 영역(예술, 인문 등 컨텐츠 생산)에 대한 
감수성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인프라 확충 및 
교육과정 연계 운영 확대 

•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 다양한 학교체제 도입 확대 및 기업,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환경 제공

     - 대안학교, 학점제, 온라인 교육, 홈스쿨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학점 및 학력 인정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 교원 임용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입직 유도

3. 학습과 고용의 연계체제(Learn to Work) 강화

• 평생교육 투자 확대: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평생직업형 교육 
체제로 전환

     -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습량을 미래 역량 중심으로 최적화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투자와 성과를 제고하여 직업세계 적응을 
위한 학습 지원 강화 

     -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및 예산 집행 및 관리 
효율화 

        *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분산하여 집행 
중인 인적 자원 투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필요

• 고등교육 체제 혁신: 대중화된 고등교육 체제를 활용하여 직업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로봇 분야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집중

     - MOOC 등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기존의 대학체제를 유연화하고, 
학제 간 협력 강화, 직업교육과의 연계 확대 추진

     - 대학교육 다양화를 위한 규제 개선 지속 추진 
     - 인공지능로봇, 디자인, K-Pop 한류문화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확충 및 관련 분야 세계적 수준 거점 
대학 확보

     - 저개발국에 대한 교육 ODA 등 고등교육 인력을 활용한 국제 
교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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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중점 추진과제 세부목록

정책 방안 세부 

정책과제영역 목표 주요 분야            실천 과제

행위

(교육

활동)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활용

한 창의적 교

육활동

①교수-학습방법: 지능형 맞춤학습
1. 지능형 맞춤학습(Adaptive Learning) 체제 구

축 
후술참조

제도

(교육

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

하는 탄력적 

교육제도

①교육과정: 교과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국가는 기준 역량 제시하고, 이수단위와 

시수, 평가는 시도교육청에 위임 (세부적

인 것은 단위학교에 위임)

 

②학교제도: 학교 및 학교 밖 교육의 융

합

③입시제도: 다양화와 자율화

  (Affirmative Action 필요)

④대학체제: 진학중심에서 평생직업중심

으로

(궁극적으로 Job 중심에서 Work 중심으

로 전환)

⑤평가제도: 결과평과와 과정평가, 절대평

가와 상대평가의 실질적 균형

(현장 교원의 역할 강화)

<교육과정>

2. 학교에서 학년 구분을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업하는 무학년제 운영

후술참조

<교육과정>

3. 학점제를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과 방과후학

교 또는 기타 학점인정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의 유연한 교육과정 교류 및 운영

<학교제도>

4. 학점제를 기반으로 실험적‧창의적 교육을 제

공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졸업 학력 인정 등 자

율권 부여

<입시제도>

5. 대학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학생 

선발권 부여(학생 선발권 행사가 어려운 대학은 

정부가 지원)

<대학체제>

6. 진학 중심 교육체제에서 평생직업형 교육체

제로의 전환

행위

자

(교

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하는 창의적 

능력보유 및 

활용

①교대/사대 교육과정 및 양성체제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도록 교육전문대학

원체제로 개편

②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교원양성 능력

보유 및 활용에 대한 비중 확대

③교원 및 교장 평가지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능력보유 및 

활용에 대한 비중 확대

7.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교원 양

성 및 활동 지원
후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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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중점 추진과제 세부목록
정책 방안

세부 정책 추진과제영역 목표 주요 분야 실천 과제

행위

(교육

활동)

4차 산업혁

명시대를 

활용한 

창의적 

교육활동

①교수-학습

방법: 지능형 

맞춤학습

1. 지능형 맞

춤학습 

(Adaptive 

Learning) 

체제 구축 

1)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교육방식 도입 

(예: MOOC)
2)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서비스 구축을 통

한 학교 현장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기

반 환경 조성

3) 데이터 분석 기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시대의 교육 플랫폼 

단계적 구축

4) 디지털교과서 등 첨단 콘텐츠의 교실 

수업에서의 적용 확대

5) 교육정보제공 서비스 고도화 통한 학생 

개인별 맞춤학습 활성화

교육분야 중점 추진과제 세부목록
정책방안 세부 정책 추진과제영역 목표 주요 분야 실천 과제

행위자
(교원)

4차 산업
혁명시대
를 선도
하는 창
의적인 
능력보유 
및 활용

①교대/사대 교육
과정 및 양성체제
를 4차 산업혁명시
대에 적합하도록 
교육전문대학원 체
제로 개편
②교원양성기관 평
가지표에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
는 창의적인 교원
양성 능력보유 및 
활용에 대한 비중 
확대
③교원 및 교장 평
가지표에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
는 창의적인 능력
보유 및 활용에 대
한 비중 확대

7.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
적 교원 양
성및 활동 
지원

1) 교대 및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및 양성체제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도록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학부과정 폐지)
2)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에 4차 산업혁명시대
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능력 함양에 대한 비중 
확대
3) 교원 및 교장 평가지표에 4차 산업혁명시대
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능력보유 및 활용에 대한 
비중 확대
4)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학교와 교원에 대한 지원 체계 비중 
확대
5) 소프트웨어 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변
화된 교육환경과 내용에 대한 교원의 경력별 연
수‧재교육 통한 전문성 향상 도모
6) 학교경영자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 운영
7) 교육의 본질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의 과도한 행정업무 처리 문제 해소
8) 인공지능전문가들에게 특별 교직교육을 통해 
교원 입직 허용: Code Literacy 해소를 위한 필
수 인력
9) 교직사회를 관료제적 조직구조에서 유연한 팀 
단위 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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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중점 추진과제 세부목록

정책 방안
세부 정책 추진과제영

역 목표 주요 분야 실천 과제

제
도
(교
육
제
도)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부응하
는 탄
력적인 
교육제
도

①교육과정: 
교과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국가는 기준 
역량 제시하
고, 이수단위
와 시수, 평가
는 시도교육
청에 위임 
(세부적인 것
은 단위학교
에 위임)
②학교제도: 
학교 및 학교 
밖 교육의 융
합
③입시제도: 
다양화와 자
율화
(Affirmative 
Action 필요)
④대학체제: 
진학중심에서 
평생직업중심
으로
(궁극적으로 
Job 중심에서 
Work 중심으
로 전환)
⑤평가제도: 
결과평과와 
과정평가, 절
대평가와 상
대평가의 실
질적 균형
(현장 교원의 
역할 강화)

<교육과정>
2. 학교에서 학년 구
분을 하지 않고 탄력
적으로 수업하는 무
학년제 도입

1)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학년 구분 없이 교과 선택권 부여
2) 학생 개인의 발달 수준 차이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3) 교과 내용을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난이도에 따라 여러 개의 단계
로 세밀하게 위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

4) 무학년제 적용을 위한 관련 법 규정 세부내용 명시

<교육과정>
3. 학점제를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과 방과
후학교 또는 기타 학
점인정교육기관에서
의 교육과의 유연한 
교육과정 교류 및 운
영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재양성을 위한 복선형(진
학교육+직업교육) 학제로의 개편과 직업교육 중심의 특별학제 확대 및 학
점제를 매개로 한 이수연한 유연화

2) 교육과정 및 평가 등에 대한 기준에 국가 수준에서의 4차 산업혁명시대
에 적정한 역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이수시간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별로 자율성 확대

3) 방과후학교제도 및 기타 학점인정교육기관 등 학점제를 활용하여 인공
지능기술 전문가들이 초중등교육 전반을 지원
4) 학교 교육에서 창의성, 대인관계 능력, 인문학적 소양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초소양 교육 강화
5)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의 고도화 추진(첨단시설, 대중
소규모 교실로 다원화 등)
6) 초중등 학교에서 수행평가 강화, 포트폴리오 평가 도입 등을 통해 과정 
중심의 역량 평가 확대

<학교제도>
4. 학점제를 기반으로 
실험적‧창의적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졸업 학력 인정 
등 자율권 부여

1)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학
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졸업 학력 인정
2)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을 위해 기업(인공지능, 디자인, K-Pop등)이 운영
하는 대안학교가 가능토록 법적 요건 완화

3) 국가는 졸업 학력 인정을 위한 역량의 기준만 제시하고, 대안학교 운영
은 전면 자율화 (위법/불법 여부만 정부 관여)

4) 기업이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글로벌 기술과 실험적, 창의적 교육의 융
합을 시도할 경우 세제지원 등 혜택 부여

<입시제도>
5. 대학에게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학생 선발권 부여 
(학생 선발권 행사가 
어려운 대학은 정부
가 지원)

1) 현행 수능을 자격시험화하고 대학별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학생 
선발권 부여

2)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되, 입학사
정관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대학은 수능성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3) 수능시험에서 영어와 수학을 절대평가로 하고, 고급 수학을 필요로 하
는 학과들은 사전에 공고하여 별도 시험 실시

4) 학생부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모든 기재사항을 담임교사가 자유
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
우는 교직에서 배제

<대학체제>
6. 진학 중심 교육체
제에서 평생직업형 
교육체제로의 전환

1) 대학 유형별로 미래교육 정책방안 마련(연구중점대학, 교육중점대학, 직
업(일)중점대학)

2)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대학평가 체계 개발과 이를 통한 대학의 
변화 유도
3) 대학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체제의 유연화 도모(대학구조개
혁을 위한 법제 정비 필요)
4) 평생교육 중심의 대학 교육정책 수립과 평생교육 연계 대학 학사운영제
도 수립
5) 산업밀착형 교육과정 수립(궁극적으로 Job 중심에서 Work 중심으로 전
환)
6)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교육시스템 구축

7) 학문영역 중심의 대학교육 과정을 창의역량, 인성역량 중심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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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및 연구기관 개편 방향
• 4년제 일반대학은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으로 

구분하고, 고등교육투자 및 대학평가도 이에 근거하여 실시

• 연구중심대학 및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관할권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 교육부 소관 : 4년제 직업중심대학 및 전문대학, 구조개혁대상대학, 

시도교육청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기관평가기능
   - 교육청 소관 : 초,중등교육 정책 및 집행

• 학령인구 감소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대 및 
사대 체제와 임용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

• 저소득층에 대한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하고, 한국 변호사시험위원회가 시행하는 
법학기본시험(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Junior BAR)을 통과한 경우, 
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책연구기관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국립대학에 흡수하여 대학별 
특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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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5대 대안적 정책 추진과제
• 사이버 뉴딜(Cyber New Deal):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인 데이터 저수지 

개발(수집, 저장, 분류, 분석 등)을 위한 청년뉴딜 또는 디지털 
광개토사업 -> 20-30대

• 과학기술군대(Technology-based Army): 군 교육시설을 이용한 직무교육 
및 전역 전 사회전환교육으로 코딩교육(코딩스쿨) 강화를 통해 군을 
통한 과학기술교육의 일반인 전수 및 신기술 R&D 투자의 거점으로 
육성 -> 20대

• 교육의 세대간 전수(Inter-Generational Education Transfer): 세대간 
교육봉사단으로 초,중,고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지원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적용 -> 20대-60대

• 사이버 유수정책과 명목상의 공유가격(Cyber Pump-Priming Policy and 
Nominal Sharing Pricing):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공유시장 형성과 명목상의 공유가격 책정을 
통한 개인소득(복리계산의 원리) 창출 -> 10대-80대

• 인구구조에 대한 신개념 접근(New Territory):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생산분야 노동력 대체로 새로운 인적 노동시장 필요. 사람의 친숙함이 
요구되는 영,유아,아동,청소년세대와 노령세대에 대한 고품질 맞춤형 
교육과 돌봄 분야는 지원의 대상이자 새로운 시장 형성 -> 20대-60대 
/ 20대미만 및 70대이상     

4차 산업혁명시대의 5대 대안적 정책 추진과제

세대/분야

사이버뉴딜
(청년뉴딜 

또는 디지털
광개토사업)

과학기술
군대

세대간
교육이전

사이버
유수정책과명목

상 
공유가격

인구구조
신개념 접근

New Territory

80대 이상 신개념 접근
70대

SNS 공유기능을 
이용한 공유 가
격메커니즘 구축 
및 네트워크 망 
구조를 이용한 
공유시장 형성과 
개인소득 창출
(복리계산의 원
리)

60대
20대-60대가 초등, 

중,고등학교 방과
후학교 전문교육담
당(특기적성교육 
및 코딩교육 등)

50대
40대
30대

Data

저수지개발20대
코딩교육과 학
점제

10대
신개념 접근

10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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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5대 대안적 정책 추진과제

• 사이버뉴딜(Cyber New Deal): 20-30대 등 인터넷에 

친숙한 청년 세대들을 투입하여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인 

데이터 수집, 저장, 분류, 분석을 위한 장기프로젝트 -> 

청년뉴딜사업 혹은 디지털 광개토사업

     ※ 데이터 저수지 개발 사업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 개정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5대 대안적 정책 추진과제

• 과학기술군대(Technology-based Army): 군 교육시설을 
이용한 20대 군 복무 인력에 대한 코딩교육(코딩스쿨) 
강화와 코딩교육 학점제 대상 확대로 군을 테크놀로지 
기반의 첨단 조직으로 육성

     ※ 군내 직무교육기간 동안 코딩교육 강화
     ※ 전역 전 사회전환교육으로 수준별 코딩스쿨 과정    
        마련
     ※ 군내 각종 교육활동을 통한 수준별 코딩교육과      
         학점인정 및 자격증 취득
     ※ 군의 과학기술화로 군을 통한 과학기술교육의       

   일반인 전수 및 신기술 R&D 투자의 거점으로     
   군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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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간 교육이전(Inter-Generational Education Transfer):
  20-30대에서부터 40-50대는 물론, 60대까지 취업/미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된 정규교육과정 외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또는 학교 밖의 학점인정교육기관을 통해 
세대간 교육 전수 프로그램

   ※ 한국국제협력단 해외 지원 사례 참조

   ※ 해외지원경험->국내지원적용->국내지원경험->
      해외지원적용의 선순환

4차 산업혁명시대의 5대 대안적 정책 추진과제
• 사이버 유수정책과 명목상의 공유가격(Cyber Pump-Priming Policy 

and Nominal Sharing Pricing): 생산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자동화가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할 것이므로 기존의 
생산활동을 통한 개인소득 창출 방식으로는 적정소득을 향유하기 
어렵게 됨. 따라서 새로운 인간활동 중심의 시장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예로 사이버상의 SNS 공유 버턴(클릭)에 대한 
100원짜리 동전 가격(명목상의 공유가격) 책정을 통해 네트워크 
상의 사이버 유수정책으로 신 공유시장을 형성하고, 1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 
복리계산의 원리에 따른 소득을 발생토록 하는 정책

※ 개념의 단순화: 복리계산의 원리(동화 속의 ‘’세경과 머슴의 지혜’’)
※ 공유경제의 효익을 극소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향유
※ 블록체인, 신규 플랫폼 사업, 데이터 생성분야 팽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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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에 대한 신개념 접근(New Territory):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생산분야 노동력 대체로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 필요. 
20대-60대의 경제활동가능세대에게 사람의 친숙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세대와 노령세대에 대한 “고품질” 맞춤형 
교육 및 돌봄 지원 분야 대두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국내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다수 노동력의 노령인구 지원 산업으로의 재배치와 고급 
전문인력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전문분야 교육지원(방과후학교, 
기타 학점인정교육기관) 영역에 배치 필요

    ※ 코딩교육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전문분야 교육  
 지원

    ※ 아동,청소년세대와 노령세대가 지원의 대상이자 새로운   
  시장형성

감사합니다.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mail: sjpark@kedi.re.kr

 ※ 본 발표문은 발표자의 사견에 불과하며, 소속기관이나   
    정부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 미래학 분야 연구를 위한     
    제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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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투고안내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한국교육포럼)에서 발행하는 [교육실천연구] 학술지는 2000년 7월 창간하

여 교육학분야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일반학술지입니다.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에 납본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여러 사이

트에 개별 논문으로 게재됩니다.

회원 및 연구자님의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실천연구] 제12권 제1호 원고모집 안내

1) 연구분야 : 교육학 및 교육행정, 정책, 유아교육학, 청소년교육 관련 분야 등

2) 원고접수 마감 : 상시접수(발행일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3) 투고자격 : 누구나

4) 투고분량 : A4 용지 20매 내외(25매 초과할 수 없음)

5) 논문제출

- 제출처 : 2044130@naver.com

- 체출서류 : 붙임 파일(http://www.k-eduforum.com)

- 기타사항 : 연구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 또는 발간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단, 연구 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인 유인물은 투고 가능함.

6)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2. 회원가입안내

1) 회원가입 절차 및 방법

-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http://www.k-eduforum.com)에 접속하여

- “회원가입” 메뉴선택 후 “개인정보입력” 후

- 회비 납부

• 입회비: 10,000원,

• 연회비: 정회원(20,000원), 학생회원(10,000원), 기관회원(40,000원)

• 계좌번호: 국민은행 406601-04-385630, 예금주: 김창현(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2) 문의처: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한국교육포럼) 사무국

- (Tel) 043-830-8987 (Fax) 043-830-8987 (HP) 010-8788-8848

- E-mail : 2044130@naver.com

3)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임원진 추가 위촉 예정(감사, 이사, 분과 위원 등)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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